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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오 서울에서는 아라리오 전속작가인 김인배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인배는 1978 생으로 홍

익대학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2006년 그의 첫 번째 개인전 “차원의 경계에 서라” 

展으로 주목을 받은 후 이번 아라리오 서울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김인배의 작업은 연필과 종이로부터 시작한다. 이 두 가지 재료로 드로잉을 하고 이 중의 하나를 

입체로 만들어 낸다. 하지만 그가 만든 입체물은 마치 하얀 바탕의 도화지에 연필로 그린 것처럼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로 자신이 제작한 입체 위에 검정색 연필로 부분을 채워나간

다. 또한 작가가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거나 혹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생물체이다.  

 

그림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재료인 종이와 연필, 그리고 이를 통해 생성하는 이미지는 김인

배 라는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과 관계가 있다. 그는 단독적인 예술작품, 특히 미술도 음악처럼 리듬

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흐름에 자신의 작품을 맡긴다. 작가가 표현하는 이미지는 중요한 요소가 과

감히 생략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 다리가 6개 달린 동물이나 눈, 코, 입이 

생략되고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러하다. 이러한 모습은 인체나 식물, 동물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관심에서도 연유하지만 그 근본은 생략과 강조를 통한 흐름 혹은 리듬이다. 있어야 

할 것이 생략되고, 사소하게 인식되었던 부분이 확대되면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강약이 생성되고 이

로써 발생하는 운동감과 리듬은 김인배의 작품에 가까이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김인배의 작품에 대한 이해는 전시 타이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06년 그의 첫 번째 개인전 

제목인 “차원의 경계의 서라” 의 ‘차원’ 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작가에게 특수성을 획득한 단어

이다. 현대 사회는 어떠한 사물이건, 의미이건 간에 절대적인 것보다 그 상대성이 가치를 갖는 시대

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김인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개념이나 의미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설령 그것이 있다 하여도 그의 작품은 그 어느 쪽에 확고히 서 있지 않는다. 그야말로 차원

의 경계에 있는 것이다. 드로잉에서 출발해 입체로 나아가지만 조각이면서도 여전히 드로잉의 성격

을 갖고 있고, 조각이면서도 평면처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 전시 타이틀인 “진심으로 이동

하라” 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에 머물지 말기를 

종용하며, 움직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신작 5점과 드로잉, 설치 작품이 선보인다. 흑백으로 이루어진 작품과 그들

이 품어내는 고요함과 강함의 리듬을 경험한다면 김인배가 생각하는 예술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

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진심으로 이동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